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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들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에 적극 공감
주낙영 시장 정책 반영 의견 밝혀“ ”

환경의 날을 맞아 황성공원에서 개최한 제 회 경주 환경대축제 에 참여한 시민들이 장례식‘ 14 ’
장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에 공감하면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시 정책에 반영할 의사를 밝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문화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맞이했‘ ’ 
다 다른 도시의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사례를 소개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한 상차림과 다회. , 
용기를 사용한 상차림을 시연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김해시의 경우 올해 월 . 3 200㎡ 
규모의 다회용기 공급 세척시설을 김해시가 직접 건설해서 관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서를 만들. 
어서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배포했다.

주낙영 시장 배진석 도의원 서호대 시의회 의장 등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주낙, , . , 
영 시장은 부스를 둘러본 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경주시도 한 번 해보겠다고 경주환경
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

또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즉석 설문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극곰 인형을 활, 
용해 가족 단위로 참여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행사장을 방문한 가족들은 북극곰과 인. 
증 사진을 찍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억 만 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장례식장 곳에서 연평균 밥2 1,600 , 1
그릇과 국그릇 만 개 접시류 만 개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쏟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72 , 144 . 
과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은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 
소비하는 우리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경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 . 
번 환경대축제를 계기로 경주시의 장례문화가 쓰레기 없는 문화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 주낙. 
영 시장의 현장 발언이 큰 정책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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